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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, 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 '생태정보 알림 서비스' 구축

평화누리길을 걷는 탐방객들(자료사진)

[수원=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]경기도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‘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’를 통해 주

변 생태환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.

평화누리길 스탬프 투어 어플리케이션은 매년 40만여 명이 평화누리길을 찾고 있어 도가 탐방객들이 

보다 편리하게 도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전문기관과 협력해 개발했다. 

평화누리길 12개 구간(연천 3개, 파주 4개, 김포 3개, 고양 2개) 총 189㎞에 대한 지도정보를 제공하

고, 스마트폰의 위치 확인 시스템(GPS)을 바탕으로 현재 어디를 걷고 있는지 알려주는 ‘내비게이션’ 

기능도 갖췄다.

새로 추가된 이번 ‘생태정보 알림 서비스’는 위치 확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탐방객들이 평화누리길 일원

에 서식하고 있는 동·식물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. 

1개 코스 당 10종 내외의 주요 동·식물을 어플 내 지도에 표시,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생물의 명칭과 

분류, 관찰가능 시기 및 장소, 생장 등 상세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.

또 탐방객이 자신이 위치한 곳 50m 이내에 해당 동·식물의 서식지가 있을 때 이를 알려주는 ‘알림기

능’도 있다. 이번 기능은 경기도가 지난 2017~2019년 3년간 실시한 ‘DMZ일원 자연환경 생태조사’의 

결과를 반영함으로써 평화누리길 일원의 실제 최신 생태정보를 알 수 있도록 했다.

도는 ‘DMZ일원 자연환경 생태조사’를 통해 평화누리길 일원에 멸종위기종인 가시오갈피나무, 천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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념물인 검은머리물떼새 등을 포함한 1120종의 식물과 152종의 조류, 10종의 포유류가 살고 있는 것을 

확인했다.

올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생태자원 종합보고서와 시군별 생태자원 지도를 제작해 평화누리길의 생태

적 가치를 알리고, 하반기 중에는 생태자원 영상을 제작해 주요 행사나 환경 교육 시 활용할 계획이다.

이 서비스는 구글플레이(안드로이드)와 앱스토어(아이폰)에서 ‘올댓스탬프’를 내려 받은 후, 평화누리

길 스탬프 투어를 선택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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